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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연구배경 최근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시니어의 사회적 고립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 문제가 심화해, 시니어와 성인 자녀 간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방법 정서적 소통을 촉진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탐색하고자, 노년층과 성인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문헌 조사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초대 기반 간편 회원가입’, ‘AI 기반 간편 메시지’, ‘AI 기반 일기 작성’이라는 핵심 UX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사전·사후 설문조사, 롱텀 에스노그라피, 다이어리 스터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정량·정성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안된 서비스는 시니어의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자녀 세대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니어와 자녀 모두 제안된 서비스의 핵심 기능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녀의 케어 심리적 여유 정도(W = 66.0, Z = -2.943, p = .003)와 시니어의 정서적 유대감 정도(W = 91.0, Z = -3.194,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 분석 결과에서도 정량 분석과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AI 기반 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시니어의 정서적 안정과 자녀 세대의 돌봄 부담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향후 서비스의 장기적 효과성과 실제 돌봄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초록
          
        

        
          Background Population aging and shifting family structures have increased senior isolation and caregiving burdens, underscoring the need for sustainable communication suppor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I-based family communication service to reduce social isolation among seniors and alleviate caregiving stress for adult children.

          Methods Key user experience(UX) features such as invitation-based regist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AI) messaging, and AI-assisted diary writing were identified and evaluated through surveys, interviews, and long-term ethnography methods.

          Results The proposed service positively enhanced seniors’ emotional connectedness with their families and significantly reduced caregiving burdens on adult children. Additionally, the service received high ratings in Customer Satisfaction Score(CSAT) and Customer Effort Score (CES), confirming its potential as a sustainable family communication solution.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value of AI-based family communication services in supporting emotional stability among seniors and reducing caregiving burdens for adult children. Further long-term research is necessary to confirm sustained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in real-world caregiving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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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3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도 대비 2023년도에 57.7%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1인 가구 및 핵가족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Figure 1]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구 구성 변화를 보여준다. 노인 1인 가구는 1999년 대비 2022년 7.1%, 노인 부부 가구는 동 기간 6.7% 증가했고, 전체 노인 가구는 2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 간의 소통 단절이 심화되면서, 노인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과의 소통 부재는 노인의 심리적 위축, 우울, 외로움 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Figure 1 
				
          

          
            Changes in Household Composition by Aging Trends in Korea
          
          

          

        

        한국복지패널조사(2023)에 따르면, 의료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지원 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동시에 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은 자녀 세대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채감으로 이어지며, 경력 개발과 사회 활동에도 제약을 준다. 한국노동연구원(2022)은 가족 돌봄이 지속될 경우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장기 요양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기존 시니어 케어 서비스는 주로 신체적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서적 지지 및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는 기능은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시니어 케어는 젊은 세대에게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니어와 가족 간의 정서적•인지적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안한다. 특히, 본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시니어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시니어와 자녀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시니어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자녀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2.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대화형 AI 및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시니어와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주요 니즈를 도출하였다. 셋째, 현황 분석과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메인 기능을 도출하고 S 기업과 협업을 통해 시니어 대상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MVP 모델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능에 대해 사전, 사후 설문과 롱텀 에스노그라피 및 사후 인터뷰를 통해 효과성 만족성을 검증하였다.

        
          
          

          Figure 2 
				
          

          
            Overview of the Research Process
          
          

          

        

      

    

    

  
    
      2. 이론적 배경
      
        2. 1. 시니어 세대의 개념 및 특성
        
          2. 1. 1. 시니어 세대의 개념
          시니어 세대는 연령,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 등의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최근에는 시니어의 정의가 단순 연령 기준을 넘어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역할 변화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은 자녀의 독립, 가족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로 시니어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시니어 세대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되며, 세계보건기구(WHO) 및 「노인복지법」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노년학회에 따르면, 시니어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삶의 단계로 규정한다. 이 시기에는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할 축소, 정서적 고립 등 복합적인 변화가 동반되며, 가족과의 소통 단절은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연령 기준을 넘어 건강상태, 사회적 활동성, 경제적 조건 등을 반영한 동적 연령기준(dynamic aging criteri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기대 수명의 증가와 노동 가능 연령의 연장 등을 반영해 70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차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연령 구분을 넘어 시니어 세대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1. 2. 시니어 세대의 특성
          시니어 세대는 크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는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감소로 이어지며, 자립성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는 근력 감소, 관절 유연성 저하, 인지 기능 저하를 점진적으로 경험하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의 축소와 건강 악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증가한다. 백지혜(2024)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새로운 전염병(new pandemic)’이라고 명명하며, 만성질환의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으로 인해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며, 이는 하루에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니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채수미(2016)는 동거 가족 부재, 소득·교육 수준 저하가 삶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자녀의 독립 등으로 세대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니어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며,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6%가 60대 이상으로, 노년기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니어가 자녀 세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보장과 사회적 소외 방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니어의 정신 건강 예방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Table 1 
				
            

            
              Typology and Changes in the Senior Generation
            
            

          

          
            
              
                	변화 유형
                	특징
                	영향
              

            
            
              	신체적 변화
              	• 근력 감소
• 시력 및 청력 저하
• 만성 질환 증가
              	• 일상 자립성 감소
• 타인에 대한 의존 증가
            

            
              	심리적 변화
              	• 사회적 역할 상실
• 우울증 및 불안 증가
• 인지 기능 저하
              	• 자존감 저하
• 심리적 위축
• 외로움과 고립감 증가
            

            
              	사회적 변화
              	• 가족 내 역할 감소
• 세대 간 소통 감소
• 사회적 네트워크 축소
              	• 정서적 고립
• 우울증 위험 증가
• 세대 간 연대 악화
            

          

          

        

      

      
        2. 2. 대화형 AI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화형 인공지능(Conversational AI)은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머신러닝,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합하여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수행한다. 또한 텍스트와 음성 인식, 맥락 이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대화형 AI는 크게 룰 기반 챗봇(Rule-based Chatbots)과 AI/NLP 챗봇(AI/NLP Chatbots)으로 분류된다. 룰 기반 챗봇은 사전 규칙에 따라 반응하며, 단순 질의응답에 효과적이지만 복잡한 요구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FAQ와 같은 기본 고객 지원 등 단순한 상호작용 상황에서 활용된다. 반면 AI/NLP 챗봇은 대화 데이터를 학습해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제공하여,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고객 서비스, 헬스 케어, 고객 상담 등에서 활용된다.

        
          Table 2 
				
          

          
            Classification and Features of Conversational AI
          
          

        

        
          
            
              	특성
              	룰 기반 챗봇 (Rule-Based Chatbot)
              	AI/NLP 챗봇 (AI/NLP Chatbot)
            

          
          
            	기술기반
            	사전에 정의된 규칙과 스크립트에 의존
            	자연어 처리(NLP) 및 머신러닝 기술에 의존
          

          
            	응답 유형
            	제한된 반응만 제공하고 학습 능력이 없어 사용자 입력에 대한 규칙을 미리 프로그래밍해야 함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반응을 제공하고 대화 데이터로부터 지속적으로 학습 및 발전
          

          
            	응용 분야
            	복잡한 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FAQ, 기본 고객 지원 등 단순한 상호작용이 가능함
            	문맥을 이해하고 대화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고객 서비스, 상담 등 복잡한 상호작용이 가능함
          

        

        

        이러한 AI는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LU)와 자연어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NLG)을 통해 구현된다. 자연어 이해는 사용자의 입력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고, 자연어 생성은 자연스러운 언어로 응답을 생성한다.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이해 및 생성이 가능한 AI로, 대화형 핵심 엔진이다. 이를 통해 맥락 이해가 가능한 자연스러운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LLM은 사전 훈련(Pre-Training)과 미세조정(Fine-tuning)을 통해 특정 도메인에 맞는 최적화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RLHF(강화학습 기반 인간 피드백) 기법으로 인간 피드백을 반영한 고품질 응답 생성이 가능하다.

        
          
          

          Figure 3 
				
          

          
            Hierarchical Structure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러한 특성으로 시니어 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이는 시니어의 사회적·정서적 고립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와 고립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화형 AI의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으며, 대화형 AI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대화형 AI는 노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Lee et al.(2022)은 대화형 AI 스피커가 노인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연구 결과로 감성 대화는 노인의 우울증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최은희(2024)는 AI 기반 안부 전화 및 모니터링이 노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이라 보고하였다. ETRI(2023)는 AI 기반 감성 증강 기술이 노인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대화형 AI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가족 간 정서적 연결을 촉진하는 주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Table 3 
				
          

          
            Literature Review on the Role of Conversational AI in Senior Care
          
          

        

        
          
            
              	연구자
              	연구목표
              	실험 대상
              	결과 및 시사점
            

          
          
            	Lee, E. & Lee, K.
            	대화형 AI가 노인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고립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 대상 대화형 AI 활용 연구
            	AI 스피커가 감성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 완화에 기여함
          

          
            	최은희 (2024)
            	대화형 AI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대응 연구
            	노인 대상 안부 전화 및 AI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이 노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ETRI (2023)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AI 기반 감성 증강 기술 연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노인 대상 AI 감성증강연구
            	AI 기술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할 수 있음
          

          
            	Xu et al. (2025)
            	Chat GPT 및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
            	AI 기반 추천 시스템과 Chat GPT 결합하여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개발
            	AI 기술이 노인의 생활 지원 및 정서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김정근 (2021)
              
            
            	COVID-19 팬데믹 시기 AI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사례 연구
            	미국 내 노인 대상 AI 기반 돌봄 서비스 사례 연구
            	AI 기술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할 수 있음
          

        

        

      

      
        2. 3. 시니어 케어 서비스 현황
        
          2. 3. 1. 국내 시니어 케어 서비스 현황
          현재 시니어 케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장에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니어 케어 서비스는 안전 지원, 사회적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서비스는 자녀나 돌봄 제공자의 시간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앱 기반 케어 서비스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녀와 시니어가 원격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일상과 건강을 공유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속적인 케어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국내 시니어 케어는 공공 서비스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 유형은 [Figure 4]와 같다. 이처럼 국내 시니어 케어는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 기업과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Figure 4 
				
            

            
              Overview of Senior Care Services
            
            

            

          

        

        
          2. 3. 2. 국내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디지털화 현황
          최근 시니어 케어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벗어나, 모바일앱, AI 챗봇, 원격 의료기기 등 디지털 케어 솔루션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 시니어 케어 앱은 시니어 대상 서비스와 돌봄 제공자 대상 서비스로 나뉜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니어 일상 지원/건강관리 또는 돌봄자 업무 보조로 세분화된다.

          국내 시니어 케어 앱은 일상생활 관리, 건강 모니터링, 치매 예방 등의 기능 중심이며, 돌봄 제공자 대상 앱은 요양 및 간병 서비스 매칭, 원격 모니터링, 응급 알림 등을 제공한다. 특히 AI는 감정·건강 상태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Figure 5 
				
            

            
              Overview of Senior Care Services
            
            

            

          

          예를 들어, 인지케어와 실비아는 AI를 활용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오른손은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치매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케어벨과 와플랫은 IoT 센서로 시니어의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이러한 AI 기술은 시니어의 건강 상태 관리 및 케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케어 앱은 기능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시니어의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서비스들은 주로 건강 정보 제공, 돌봄 매칭이 중심이지만 정작 양방향 소통과 정서적 유대 기능은 부족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서비스는 일방향 소통 중심이며, 가족 간 일상 소통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시니어와 자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소통 방식과 기능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able 4 
				
            

            
              Overview of Domestic Digital Senior Care Applications
            
            

          

          
            
              
                	분류
                	주요 서비스
              

              
                	똑비
                	인지케어
                	케어벨
                	오른손케어
              

            
            
              	대표
이미지
              	
                
              
              	
                
              
              	
                
              
              	
                
              
            

            
              	대상
              	시니어
              	시니어
              	시니어, 돌봄 제공자
              	시니어, 돌봄 제공자
            

            
              	AI 적용
여부
              	●
              	●
              	●
              	●
            

            
              	주요
특징
              	• 온라인 쇼핑, 예매 대행, 추천 정보 검색 등 대화형 일상 서비스
              	• 치매 예방을 위한 통합 앱, 매일 걷기, 운동량 측정, 감정 상태 체크, 짧은 일지 기록 등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앱 사용자 간 SNS 소통으로 함께 참여하며 외로움 해소
              	• 비접촉 IoT 센서로 홀몸 노인의 일상 활동 데이터 24시간 모니터링
• 움직임 감소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응급 알림 전송
              	• 장기 요양 등급 간편 자가테스트 및 등급 신청 지원
• 공단 절차 대행/ 요양 비용 제공
• 지역별 요양시설/센터 검색/요양 보호사 매칭 원스톱 지원
            

          

          

        

      

    

    

  
    
      3.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조사
      시니어와 자녀 간의 소통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가족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3. 1. 인터뷰 목적 및 방법
        본 인터뷰의 목적은 가족 기반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이해관계자 니즈를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50~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 가족과의 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령을 대상자로 설정한 근거는 이 연령은 자녀의 독립, 은퇴 전후의 변화, 가족 구조의 재편 등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니어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동시에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타깃 서비스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사용자군으로 해당 연령대를 설정하였다.

        둘째, 자녀 세대가 시니어 케어로 인해 겪는 부담을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와 자녀 모두의 관점에서 가족 커뮤니티에 대한 양방향 소통 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가족 단위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방식으로 총 4가족, 16명(시니어 8명, 자녀 8명)이 참여하였다. FGI 방식을 채택한 근거로는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잠재된 니즈와 공통 문제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세대 간 갈등이나 협력 양상을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가족 단위로 서비스를 설계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실제 서비스 사용 맥락을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 인터뷰와 달리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숨겨진 동기와 행동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 초기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인터뷰 계획은 [Table 5]와 같다. 인터뷰 결과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통해 시니어·자녀 각각의 니즈를 도출한 뒤, 공통 의견을 중심으로 그룹핑하여 주요 기능을 도출하였다.

        
          
          

          Figure 6 
				
          

          
            In-depth Interview Conduct Scene
          
          

          

        

        
          Table 5 
				
          

          
            Research Interview Schedule and Key Topics
          
          

        

        
          
            	인터뷰 대상
            	50~60대 이상의 시니어(8명), 시니어의 자녀(8명)
          

          
            	인터뷰 기간
            	2023년 12월 15일 ~ 17일
          

          
            	인터뷰 기간
            	심층 그룹 인터뷰(FGI), 1가족 당 약 1시간 소요
          

          
            	인터뷰 질문 구성
및 예시
            	구성
            	질문 예시
          

          
            	[A]
기본정보
            	[a]
인구통계학적 정보 +
공통질문
            	현재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은 누구인가요?
          

          
            	가족 구성원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같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B]
시니어
            	[b]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서비스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C]
이해 관계자
간의 소통 니즈
            	[c-1]
가족 간 소통에 대한 질문
            	자녀/부모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소통의 빈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서비스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c-2]
가족 커뮤니티 기능 니즈
파악
            	관심 있는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3. 2. 인터뷰 데이터 분석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시니어·자녀 각각의 주요 니즈를 도출하였다. 인터뷰 내용과 도출 인사이트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시니어 그룹의 주요 니즈는 디지털 사용의 어려움과 정서적 부담이었다. 시니어들은 복잡한 초기 설정이나, 시각적 어려움으로 디지털 사용을 쉽게 포기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안부를 묻는 것에 대한 어색함과 미안함을 느끼며, 이러한 정서적 부담이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녀 그룹에서는 디지털 사용 지원에 대한 번거로움과 부모 일상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자녀들은 시니어가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자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반복적인 디지털 지원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물리적 거리와 시간 부족으로 인해 부모와의 소통이 어렵고 일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도 확인하였다.

        
          Table 6 
				
          

          
            Table Research Interview Schedule and Key Topics
          
          

        

        
          
            
              	대상
              	주요 답변(Verbal Protocol)
              	인사이트
            

          
          
            	시니어
            	1-1
            	“로그인이나 처음 하는 게 어려워서..”
            	1
            	진입 장벽이 높은 온보딩
          

          
            	1-2
            	“회원가입부터 막히니까 잘 안돼요..”
          

          
            	2-1
            	“알고는 싶은데, 어렵죠”
            	2
            	세부적 일상 파악 불가
          

          
            	2-2
            	“단체 톡방요. 개인적 연락은 안 해요”
          

          
            	3-1
            	“일하는데,, 잘 안 해요 방해될까봐.”
            	3
            	방해가 될까 하는 걱정
          

          
            	3-2
            	“연락하기 조심스러워요”
          

          
            	4-1
            	“글자도 작고, 타자치기도 번거로워요”
            	4
            	시니어에게 복잡한 UI
          

          
            	4-2
            	“글자도 작고 잘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5-1
            	“뭐라고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5
            	소통 문구 고민
          

          
            	자녀
            	5-2
            	“직접 쳐야 하니까 잘 안하게 돼요.”
          

          
            	6-1
            	“매번 해주게 되니까 좀 귀찮아요..”
            	6
            	직접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
          

          
            	6-2
            	“따로 사니까 전화로 알려드리는 데 한계가 있죠.”
          

          
            	7-1
            	“부모님이 뭐하시는지 잘 몰라요.”
            	7
            	7 세부적 일상 파악 불가
          

          
            	7-2
            	“구체적인 일과는 잘 몰라요.”
          

          
            	8-1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집만 가면..”
            	8
            	물리적, 시간적 부족
          

          
            	8-2
            	“직접 대화할 시간은 부족해서..”
          

          
            	9-1
            	“학습하기 어려운 앱은 제가 해주는 게 나아요.”
            	9
            	시니어에게 어려운 앱
          

          
            	9-2
            	“제가 써도 어려운 앱들이 많아요.”
          

          
            	10-1
            	“저는 어색한 게..무슨 말을 보내야 하지?”
            	10
            	소통의 어색함
          

          
            	10-2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어색해요”
          

          
            	11-1
            	“전화하면 오래 해야 될 것 같아 부담이 되죠..”
            	11
            	소통의 부담
          

          
            	11-2
            	“직접 대화해야 하는데, 매일하기는 어렵죠”
          

        

        

      

    

    

  
    
      4. AI기반 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안
      
        4. 1. AI 기반 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UX 디자인 요소 도출
        자녀와 시니어의 공통된 의견을 그룹핑한 결과, 세 가지 주요 니즈가 도출되었다. 첫째, 시니어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로, 작은 텍스트나 복잡한 시각적 요소 대신, 간단한 텍스트와 음성 요소를 활용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보딩과 회원가입 절차의 복잡함은 시니어에게 부담, 자녀에게는 번거로움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진입장벽을 낮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는 바쁜 일정, 시니어는 미안함과 어색함으로 소통이 단절되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편하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자녀 모두 서로의 일상에 대해 알고 싶지만,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직접 소통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이를 자녀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Figure 7 
				
          

          
            Results of Interview Analysis
          
          

          

        

      

      
        4. 2. 디자인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I 기반 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시니어와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계의 중점은 디지털 접근성, 소통 부담, 서로의 일상 공유 부족 해결이며, 이에 따라 [Figure 8]과 같이 세 가지 핵심 기능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화형 AI 기능은 시니어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

        
          
          

          Figure 8 
				
          

          
            Main Features and Screens of the Application
          
          

          

        

        
          4. 2. 1. 초대 기반 간편 회원가입
          초대 기반 간편 회원가입 절차는 [Figure 9]와 같다. 복잡한 가입 로그인 절차는 시니어에게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자녀에게는 대신 해줘야 하는 부담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간편 가입 절차를 제안하였다. 첫째, 처음 가입하는 경우로, 사용자가 직접 앱에 접속하여 “가족 중 처음으로 가입해요.”를 선택한 뒤 스스로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나의 프로필을 입력하여 가입 후 다른 가족들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가 시니어의 회원가입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둘째, 자녀가 생성한 가족 코드 정보를 시니어에게 전달하고, 시니어는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별도의 복잡한 입력 없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시니어의 디지털 진입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춘다. 이 절차는 시니어와 자녀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가입 방식을 제공하며 정서적 유대 형성에도 기여한다.

          
            
            

            Figure 9 
				
            

            
              Invitation-Based Simple Sign-Up Process
            
            

            

          

        

        
          4. 2. 2. 간편 메시지
          자녀와 시니어 모두 정기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니어는 안부 인사에 어색함을, 자녀는 일정 부담으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간편 메시지 기능을 설계하였고 그 결과는 [Figure 10]과 같다.

          
            
            

            Figure 10 
				
            

            
              AI-Based Simple Messaging Feature
            
            

            

          

          간편 메시지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AI가 상황에 맞는 문구를 추천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문구 선택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또한 시니어의 입력 부담을 고려하여 직접 입력과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음성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자 모드를 제공하여 고령 친화적인 UI를 제공하였다.

        

        
          4. 2. 3. AI 기반 일기 작성
          시니어와 자녀 모두 서로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대화형 일기 기능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는 [Figure 11]과 같다. 사용자가 긴 문장 입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와의 대화를 통해 일기 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AI는 자연어 이해 기술을 통해 응답의 의미와 감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후속 질문을 생성한다. 대화는 육하원칙과 감정 표현을 기반으로 7단계로 구성되며, LLM 기반의 AI가 문맥에 맞춘 질문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풍부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기존의 입력 방식보다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상호작용을 제공하였고, 응답 내용을 기반으로, AI는 자연어 생성 기술로 일기 형태의 문장을 자동 생성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했어!”와 “나가서 산책하니 상쾌했어.”라는 응답을 “맑은 날씨로 산책을 나가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와 같이 문맥과 감정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작성해 일기를 완성한다. 이 과정은 문맥과 정서를 반영한 서술형 구조로 구성된다. 완성된 일기는 가족에게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당 기능은 글쓰기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가족 소통을 지원한다.

          
            
            

            Figure 11 
				
            

            
              AI-Based Diary Writing Feature
            
            

            

          

        

      

    

    

  
    
      5. 서비스 효과 검증
      
        5. 1. 검증 개요
        본 연구는 2024년 2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한 달 간, 참가자는 총 27명으로, 시니어 그룹 14명(남 5명, 여 9명, 연령 50~70대, M=57.1, SD=5.4)과 성인 자녀 그룹 13명(남 2명, 여 11명, 연령 20~40대, M=28.6, SD=6.2)을 대상으로 정량·정성 조사(설문, 심층 인터뷰, 롱텀 에스노그라피, 다이어리 스터디)를 병행하였다.

        첫째, 서비스의 사용 전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조사 도구인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해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사전 설문은 공통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 스마트폰 사용 숙련도를 포함하였고, 시니어와 자녀의 집단별로 개별적인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시니어는 노년학 척도 집(Gerontology Scale) 기반의 정서적 유대감 정도 측정, 자녀는 케어자의 부담 척도(Caregiver Burden Scale, CBS)를 활용해 돌봄 부담을 평가하였다. 이후 사후 설문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 앞서 진행한 사전 설문과 동일한 항목으로 반복 시행되었으며, 만족도 항목이 추가되었다.

        만족도는 고객 만족도 점수(Civil Services Aptitude Test, CSAT), 고객 노력 점수(Customer Effort Score, CES)와 허니콤 모델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사전·사후 설문 문항은 [Table 8]과 같다.

        
          Table 7 
				
          

          
            Pre- and Post-Survey Questionnaire Items (Example Items)
          
          

        

        
          
            
              	시점
              	대상
              	유형
              	예시항목
            

          
          
            	사전, 사후
설문
            	공통
            	인구통계학정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참여자로 참가하셨나요? (자녀/시니어)
          

          
            	스마트폰
숙련도
            	나는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다.
          

          
            	나는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수정할 수 있다.
          

          
            	시니어
            	정서적 유대감 정도
            	나는 가족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들이 가까이에 없어도 항상 함께 한다고 느낀다.
          

          
            	자녀
            	돌봄 부담 정도
            	나는 가족관계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유익하다고 느낀다.
          

          
            	사후 설문
            	공통
            	CSAT
            	나는 해당 앱이 가족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당 앱이 가족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한다.
          

          
            	CES
            	나는 해당 앱을 익히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나는 해당 앱을 사용하는 데 복잡함을 느끼지 않았다.
          

          
            	허니콤 모델
            	나는 해당 앱이 사용하기 쉬웠다.
          

          
            	나는 해당 앱의 사용법을 배우기 쉬웠다.
          

        

        

        
          Table 8 
				
          

          
            Pre- and Post-Test Summary Statistics for Wilcoxon Test
          
          

        

        
          
            
              	그룹
              	항목
              	시점
              	평균(M)
              	표준편차(SD)
              	최솟값
              	최댓값
            

          
          
            	시니어
            	정서적
유대감
            	사전
            	6.03
            	0.21
            	5.85
            	6.42
          

          
            	사후
            	6.48
            	0.16
            	6.28
            	6.71
          

          
            	자녀
            	케어 관계
수용도
            	사전
            	5.47
            	0.25
            	5.00
            	6.14
          

          
            	사후
            	6.02
            	0.21
            	5.71
            	6.40
          

        

        

        둘째,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는 롱텀 에스노그라피와 다이어리 스터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참여자는 2024년 2월 5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MVP 모델을 사용하며, 하루 세 차례(11시, 15시, 19시)의 데일리 미션과 다이어리 기록을 진행하였다. 데일리 미션은 제안된 3가지 주요 기능을 일상 생활에서 수행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다이어리 스터디를 통해 만족도와 경험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행동 변화, 일상적 소통 방식 변화, 감정적 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VP(Minimum Viable Product) 모델은 고려대학교 NLP&AI 연구소에서 개발한 KULLM (Korea University Large Language Model) 기반의 대화형 엔진을 활용하여 구현되었다. KULLM은 한국어 특화 대형 언어 모델로, 한국어의 어휘 구조와 문맥 흐름, 정서적 표현 방식을 반영해 설계되었으며, 반복적인 안부 메시지나 간결한 응답 생성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 특히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 시니어-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적합하도록 KULLM-v2 버전을 적용하였다.

        모델은 Upstage SOLAR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LangChain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롬프트 템플릿과 시스템 메시지, 대화 히스토리를 통합 관리하였다. 대화형 응답은 시니어/자녀/시간대/정서 맥락을 포함한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되며, 사용자는 AI가 생성한 후보 메시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직접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하였다. 또한, Whisper STT(음성인식) 모델을 적용해 시니어가 음성으로 메시지를 입력하면 동일한 프롬프트 구조를 기반으로 응답이 생성되도록 구현하였다.

        
          
          

          Figure 12 
				
          

          
            Research Interview Schedule and Key Topics
          
          

          

        

        마지막으로 사후 인터뷰에서는 설문에서 얻기 어려운 사용자의 세부적인 의견과 경험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겪은 사용 비교 체감 정도, 시니어의 정서적 유대감 정도, 자녀의 돌봄 부담, 가족 간 친밀감, 앱 만족도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Figure 13 
				
          

          
            Scene from the In-depth Interview Process
          
          

          

        

      

      
        5. 2. 효과성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AI 기반 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효과성 평가는 시니어의 정서적 유대감 정도와 자녀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표로 삼아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였다. 정량 평가는 사전·사후 설문조사, 정성 평가는 사후 인터뷰 및 롱텀 에스노그라피+다이어리 스터디를 통해 수행되었다.

        
          5 .2 .1. 시니어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니어 그룹은 대다수 항목에서 변화가 미미했으나, ‘가족들이 가까이에 없어도 항상 함께 한다고 느낀다.’ 항목은 5.21점에서 사용 후 6.7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단기간 사용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지만, 정서적 유대감 향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MVP 모델 기반의 단기 실험으로 복합적인 심리적 문제를 임상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Figure 14 
				
            

            
              Results of Effectiveness Evaluation with Senior Participants
            
            

            

          

          한편, 정성 평가에서도 긍정적 피드백이 도출되었다. 시니어는 AI가 있어 의무적으로라도 따뜻한 말을 자주 주고받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연스러운 회고와 공유를 가능하게 해 일상 소통 부담을 줄였고,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였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음성인식과 직관적인 UI가 디지털 접근성을 높였다고 응답하였다.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서비스는 시니어의 정서적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고 시니어의 사회적 고립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2. 2. 자녀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녀 그룹의 효과성은 가족이 나에게 주는 가치에 대한 항목(1, 6, 7)은 하락하였으나, 내가 가족에게 주는 가치에 대한 항목(2, 3, 4, 5)에서 점수가 종합적으로 상승하여, 서비스가 자녀 세대의 니즈인 케어에 대한 심적 부담과 책임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정성 평가에서 자녀는 가볍고 부담 없는 소통 방식에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빠르고 짧은 대화를 통해 부모의 안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연락에 대한 책임감을 경감시켰다고 응답하며, 실제 사용 경험에서도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의 직관적 UI와 익숙한 채팅 형식은 일상 소통을 용이하게 하며 만족도를 높였다.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하면, 본 서비스는 자녀의 돌봄 부담 완화에 심리적 효과를 보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서비스는 가족 돌봄 부담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가족 소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Figure 15 
				
            

            
              Results of Effectiveness Evaluation with Adult Children Users
            
            

            

          

        

      

      
        5. 3. 만족도 검증
        만족도 조사는 고객 만족도(CSAT), 고객 노력 점수(CES, 허니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정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정량 만족도 조사 결과, 자녀와 시니어 모두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CSAT 결과, 자녀(6.03점)와 시니어(5.91점) 모두 ‘가족 간 의사소통 증진’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서비스 추천 의향도 높았다. CES에서는 자녀가 ‘기술자의 지원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6.33점), 시니어는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이 적다.’(5.78점)로 응답하였다. 허니콤 결과, 자녀(6.16점), 시니어(6.06점) 모두 기능 수행 속도와 전반적 경험에 높은 만족을 보였다. 정성 평가에서는 자녀는 짧고 부담 없는 대화 방식과 빠른 안부 확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시니어는 일상 기록의 재미, 가족과의 일상 공유, 잦은 상호작용 유도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특히 음성 인식 기능과 AI에 대한 높은 흥미·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과 섬세한 UI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5. 4. 검증 결과
        본 연구는 제안된 AI 기반 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효과성과 세대 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니어 14명, 자녀 13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정량 평가는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Wilcoxon Signed-Rank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적용한 비모수 검정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기술통계도 함께 분석하였다.

        
          
          

          Figure 16 
				
          

          
            Results of Effectiveness Evaluation with Senior Participants
          
          

          

        

        시니어 그룹의 정서적 유대감 정도는 사전 6.03(SD=0.21)에서 사후 6.48(SD=0.16)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Z = -3.194, p < .01), 자녀의 케어 심리적 여유 정도 점수 또한 사전 5.47(SD=0.25)에서 사후 6.02(SD=0.21)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Z = -2.943, p < .01). 이러한 결과는 본 서비스가 시니어의 정서적 고립감 완화 및 자녀의 돌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적 변화는 앞서 수행된 정성 평가와도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정량 분석에서 나타난 사전 대비 사후 점수의 상승은 정성 평가 결과와도 일치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시니어는 “AI와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하루를 돌아보고 자녀와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는 “메시지 하나로도 부모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하였다.

        만족도 관련 항목인 CSAT, CES, 허니콤 모델은 사후 설문만 수집되어 사전·사후 비교 검정은 수행하지 못했으나, 시니어와 자녀 그룹 간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SAT(Mann-Whitney U = 81.000, p = .620) 및 CES(U = 65.000, p = .202)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세대 간 균형 있는 만족도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다차원적 구조인 허니콤 모델 항목에서는 자녀 그룹이 시니어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U = 40.000, p = .013(<.05)). 항목별 분석 결과, 특히 사용성, 가치성, 접근성과 같은 기능 수행 관련 항목에서 시니어와 자녀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세대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시니어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기능 학습성과 인터페이스 직관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고려하여 UI/UX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AI 기능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시니어는 AI 일기를 통해 “AI가 물어봐 주니 혼자 기록할 때보다 자연스럽게 하루를 돌아보고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정서적 안정감을 보고했다. 반면, 자녀는 자동 메시지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직접 작성하는 것이 낫다.”라고 응답해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세대별로 AI 기능에 대한 기대와 활용도가 달라, 시니어는 접근성과 학습성 강화, 자녀는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9 
				
          

          
            Mann-Whitney U Test Results for User Satisfaction
          
          

        

        
          
            
              	항목
              	Senior Mean
Rank(n=14)
              	Adult child Mean
Rank(n=13)
              	U
              	Z
              	p-value
            

          
          
            	CSAT
            	13.29
            	14.77
            	81.000
            	-0.496
            	0.620
          

          
            	CES
            	12.14
            	16.00
            	65.000
            	-1.275
            	0.202
          

          
            	허니콤
            	10.08
            	17.64
            	40.000
            	-2.495
            	0.013
          

        

        

      

    

    

  
    
      6. 결론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시니어의 사회적 고립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와 자녀 간의 지속 가능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AI 기반 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UX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문헌 연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주요 니즈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UX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을 통해 비교 체감 정도와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였고, 집단 내 변화 비교는 Wilcoxon Signed-Rank Test로, 집단 간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를 적용한 비모수 통계 분석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과 세대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사용자 평가 결과, 시니어와 자녀 모두 본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시니어는 AI 일기 기능을 통해 하루를 자연스럽게 회고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자기표현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한 시니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AI가 질문을 해주니 혼자 일기 쓸 때는 막막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서 좋았고, 직접 대화하는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이와 같이 AI의 대화형 질문이 시니어의 회상과 표현을 유도하여, 단순 기록이 아닌 정서적 교류의 경험으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는 간편 메시지 기능을 통해 부모의 안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 완화를 보고하였다. 특히 시간 제약으로 인해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자녀가 “짧은 메시지 하나로도 부모님이 잘 계신지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라고 응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자녀가 기존의 책임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다 가볍고 긍정적인 돌봄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시니어와 자녀 모두 정서적 유대와 소통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였으나, 사용성 측면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존재했다. 자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여 기능 사용성에 높은 만족을 보였지만, 시니어는 초기 학습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껴 UI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서비스의 AI 일기 기능은 시니어의 자기표현과 정서적 교류를 강화했으며, 간편 메시지 기능은 자녀의 심리적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기능은 세대별 니즈에 부합하며, 결과적으로 가족 간 상호작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설계 방향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MVP 모델 기반 단기 실험으로 장기적 효과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만족도 관련 항목 중 CSAT과 CES는 시니어와 자녀 간 평균 차이는 존재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응답 분포의 일관성 부족이나 표본 수의 제한에 기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충분한 표본과 정교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세대 간 만족도 차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MVP 모델은 연구 목적으로 최소 기능만 구현되었기 때문에 보안 체계와 본인 인증 절차를 완전하게 포함하지 못했다. 초대 기반의 간편 가입 방식은 UX 검증을 위한 실험적 설계였으며, 실제 서비스화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규제에 부합하는 보안 프로토콜과 본인 인증 절차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완전한 검증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규제 적합성 평가와 보안 검증을 포함한 보다 심화된 서비스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정서 중심의 가족 소통 디자인 모델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시니어 케어 서비스와 AI 기반 커뮤니케이션 UX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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